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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의 운동수행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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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s of Self Efficacy, Self-esteem and Vitality according 
to the Physical Exercise, Thinking about Health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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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디자인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카이제곱-test, t-test가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K시에서 수집되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7살이
었다. 대상자 중 187명(85.0%)은 여자, 99명(45.0%)은 운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138명(62.7%)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수들에 대한 점수는; 건강자기효능감 2.93±0.35점; 신체자기효능감 3.16±0.37점; 자아존중감 
2.94±0.43; 활력 3.78±0.52이다.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자기효능감(t=3.68, p=<.001); 운동적 기능(t=5.39, 
p<.001); 정신적 기능(t=2.10, p=.037), 영양적 기능(t=2.50, p=.013); 건강관리 효능감(t=2.37, p=.019) 그리고 활력 
(t=12.6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자기효능감(t=3.73, p=<.001),
운동적 기능(t=3.29, p=.001); 정신적 기능(t=4.01, p<.001); 영양적 기능(t=2.62, p=.009), 건강관리 효능(t=2.51, 
p=.013); 건강자기효능감(t=2.59, p=.010); 자아존중감(t=3.91, p=<.001) 그리고 활력(t=2.92, p=.004)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운동 수행이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체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vitality 
related to physical exercise and health consciousnes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χ2 test, and t test 
were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30, 2019, at K city. Participants were 220 nursing 
students of mean age 23.7 years; 187 (85.5%) were women, 99 (45.0%) exercised regularly; 138 (62.7%) were
positive about their health Ed. Note: Please confirm that these edits convey your intended meaning. The
scores Ed. Note: This is not clear. Here, do you mean "mean scores of all participants"? of self-efficacy
of health and body were 2.93±0.35 and 3.16±0.37, respectively; self-esteem, 2.94±0.43; and vitality, 
3.78±0.5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health (t=3.68, p=<.001), motor function
(t=5.39, p<.001), psychological function (t=2.10, p=.037), nutritional function (t=2.50, p=.013),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t=2.37, p=.019), and vitality (t=12.63, p=<.001) related to physical exercise. 
Self-efficacy of health (t=3.73, p=<.001), motor function (t=3.29, p=.001), psychological function (t=4.01, 
p<.001), nutritional function (t=2.62, p=.009),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t=2.51, p=.013), self-efficacy 
of body (t=2.59, p=.010), self-esteem (t=3.91, p=<.001), and vitality (t=2.92, p=.004) were related to health 
consciousness. Physical exercise and previous experience of body weight loss contributed to enhanced 
self-efficacy of health and vitality and health consciousness contributed to enhanced self-efficacy of 
health and body, self-esteem, and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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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
고 있으므로 간호학생의 건강관리가 학생들에는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1]. 간호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 중 임
상실습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2].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흡연등
으로 인한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3]. 간호학생
들은 간호라는 학문의 특성 상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간
호 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업 부담과[4], 임상실
습을 하는 경우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생활이나 학업
에 대해서도 방해를 받는다[5].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자
신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평상시 운
동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6] 건강한 간호사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인터넷이나 TV등 매체에서는 건강에 대한 프로
그램을 통해 건강지킴과 질병예방에 대한 위한 전략들을 
알리고 있다[7].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 건강문
제의 주된 원인은 음주, 흡연, 부적절한 식생활, 운동 부
족, 스트레스등으로 알려져 있다[8]. 이런 원인들이 만연
해지고 있음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8].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녕 수준, 자아실현 및 자아성
취를 증진시키는 행위 자체를 건강증진행위로 보고 있다
[9].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건강관리 자
기효능감이 포함되고[10],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
를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11].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도 볼 수 있다[10]. 주변 상
황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10]. 자
기효능감 중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수반될 때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11]. 선행연구에
서는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75세의 최고령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11].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참여한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이 신
체활동량에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12]. 뿐만 아니라, 15주 동안 골볼운동을 한 대학생들의 
경우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 건강자기효능감은 운동, 심
리, 영양 및 건강관리효능을 포함하고 있다[24].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선행연구
가 이루어져있지 않아 본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건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한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14]. 자아존중감 자체가 인간
의 심리적 적응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15], 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직장에서 괴롭힘 경험을 
받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에 낮아지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지 또한 자아존중
감을 갖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17]. 청소년기에
서 성인으로 바로 시작하게 된 간호학생의 경우 저학년 
시기부터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
신감을 갖기 위한 정신적 신체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력(vitality)은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생
동감과 행동력을 지니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18]. 
개인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향해 열의를 지니고 강렬하게 
추진하는 태도이자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활력을 꼽을 수 있다[18]. 활력은 심리적인 욕구에 
만족할 때 만들어져 최적의 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가 된다[19]. 선행연구들에서 여성노인대상자들의 경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20][21][22] 필라테스와 요
가운동을 하는 여성들에서 활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23].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운동을 하게 되면 활
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학생은 국민
건강관리을 위해 기여하는 간호사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13].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12], 이는 운동으로 이어져 활
력이 능가한다는 것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19]. 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학생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
고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사고와 동시에 운동을 
통한 활력과 자아존중감을 키워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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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으로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
을 갖고 있는 간호학생들의 운동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
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를 알아보고
자 한다. 

1.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운동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

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운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의 점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 및 활력의 점수 차이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운동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의 점수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

생 220명을 대상으로 편의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선행연구[1]를 참고로 하였으며, 두 그룹
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G* power 
3.1.9.4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 검
정력 0.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201명
으로 산출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220명인 것
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을 
위해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에 응답을 완
전하게 하지 않은 대상자 10명을 제외한 220명을 본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회수율은 95.6% 이었으며, 탈락률은 
4.4%였다. 

2.1.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도구에 대해서는 

개발된 도구에 대하여 한국형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
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 및 신체건강관련에 관한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등 4문항이며, 신체건강관련특성은 
운동여부, 운동수행여부, 건강이나 비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체중감령 경험 유무와 감량 정도,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방해 유무등 7문항이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건강자기효능감과 신체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1) 건강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of health)
건강 자기효능감 측정은 한국어판으로 타당화를 검증

한[24]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 문항으로, 
운동적 효능, 심리적 효능, 영양적 효능, 건강관리 효능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5]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30 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0이었다. 

(2) 신체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of body)
신체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선행연구[26]를 통해 개

발된 Physical Self-Scale을 한국형으로 번안한[27] 도
구를 사용하였다. 신체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2문항이
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신체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12]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9 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01이
었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선행연구[7]에서 타당도를 분

석한 10문항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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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Range)

Gender Man 33 (15.0)
Woman 187 (85.0)

Age 23.7±5.56(22.73~24.21)

Marriage status Married 11 (5.0)
Not married 209 (95.0)

Religion Have 87 (39.5)
Not have 133 (60.5)

Physical exercise Doing 99 (45.0)
Not Doing 121 (55.0)

Thinking about healthy by oneself Healthy 138 (62.7)
Not healthy 82 (37.2)

I think I am obese Yes 91 (41.3)
No 129 (58.7)

Experience the weight loss Have 178 (80.9)
Not have 42 (19.1)

Degree of wait loss for 5 years
recently

<5 kg 171 (77.9)
>10 kg 38 (17.1)
>11 kg 11(5.0)

Disturbing the daily life due to
health condition

Yes 54 (24.5)
No 166 (75.5)

Disturbing the learning due to health
condition

Yes 48 (21.8)
No 162 (78.2)

역 환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2이었다.

4) 활력(Vitality)
활력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21]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주관적 활력척도(subjective vitality scale)를 이용하였
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깨어날 때 새로운 하루에 대해서 
흥분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한다.’를 비
롯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점 30점에 가까울수록 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선행연구[20]
에서 Cronbach's α= .86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4이었다.

2.1.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료 수집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아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
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총 15분이 소요될 것
을 설명한 후 총 230부를 배부하여 완전하게 설문에 응

답한 총 220부에 대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2.1.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 수행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 방법, 설문에 대한 응답 방법, 소요시간 및 학교
성적과는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동의서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
구목적에 맞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에만 이용할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도중 지루하거나 대상자로의 참여의사가 없어
진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설문지 응답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본인이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에 응답하
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3년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에 보관하게 되며 연구 종료 3년 후에는 분
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2.1.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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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 of Self efficacy, Self-esteem and Vitality of Subjects                                  (N=220)

Variables Categories Mean±SD Range*

Self efficacy
   Self efficacy of health 2.93±0.35 2.88~2.97

Motor function 2.92±0.43 2.86~2.98
Psychological function 2.95±0.43 2.89~3.01

Nutritional function 2.86±0.45 2.80~2.91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2.96±0.37 2.91~3.01

    Self efficacy of body 3.16±0.37 3.11~3.21
Self-esteem 2.94±0.43 2.90~3.01

Vitality 3.78±0.52 3.71~3.85
*Range: 각 변수들의 최하 점수와 최고 점수의 범위를 의미함

1)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에 대해서는 백분율과 퍼센트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자를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운동,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정도의 차이에 대하여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결론

3.1 연구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일반적 특성 결과를 보면, 대상자 220명 중 성별은 
여성이 187명(85.0%), 평균나이 23.7±5.56살, 미혼 
209명(95.0%)이며, 133명(60.5%)이 종교를 가지고 있
지 않았고, 99명(45.0%)이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신체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가 138명(62.7%), ‘자신이 비만이
라고 생각한다’가 91명(41.3%), 체중감량의 노력의 경험
이 있는 경우 178명(80.9%), 최근 5년간 체중 감소의 정
도는 5 kg 미만 감량이 171명(77.9%)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중 54명(24.5%)은 건강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
해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8명(21.8%)은 건강상태
로 인해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3.1.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점수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중 건강자기효능감 점수는 

2.93±0.35점이며, 건강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운동적 기능 2.92±0.43점, 심리적 기능 2.95±0.43점, 
영양적 기능 2.86±0.45점, 건강관리효능 2.96±0.37점
으로 나타났다. 신체자기효능감은 3.16±0.37점, 자아존
중감 2.94±0.43점, 활력 3.78±0.5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1.3 대상자의 운동 수행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점수의 차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 중, 건강자기효능감 점수는 
운동을 하는 경우 3.02±0.36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2.85±0.33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68, p=<.001). 건강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에서는 운동적 기능 점수에서 운동을 하는 경
우 3.09±0.44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2.79±0.39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5.39, p=<.001). 심리적 기능 점수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3.02±0.47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2.90±0.39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2.10, p=.037). 영양적 기능 점수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2.94±0.41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2.79±0.46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2.50, p=.013). 건강관리효능 점수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3.03±0.39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2.91±0.35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2.37, p=.019). 신체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에서는 운동을 하는 군과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활력 
점수는 운동을 하는 경우 4.15±0.28점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3.48±0.46점에 비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2.63, 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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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the Score of Self Efficacy of Health, Self Efficacy of Body, Self-esteem and Vitality 
according to the Doing Exercise of Subjects                                                  (N=220)

Variables Categories
 Doing
(n=99) 

Not doing
(n=121) t p

Mean±SD
Self efficacy
    Self efficacy of health 3.02±0.36 2.85±0.33 3.68 <.001*

Motor function 3.09±0.44 2.79±0.39 5.39 <.001*

Psychological function 3.02±0.47 2.90±0.39 2.10 .037*

Nutritional function 2.94±0.41 2.79±0.46 2.50 .013*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3.03±0.39 2.91±0.35 2.37 .019*

    Self efficacy of body 3.21±0.39 3.13±0.35 1.67 .096
Self-esteem 2.96±0.40 2.95±0.46 .12 .904
Vitality 4.15±0.28 3.48±0.46 12.63 <.001*

*p<.05; SD: Standard deviation; 

3.1.4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 점수의 차이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 중 
건강자기효능감 점수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 2.99±0.36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81±0.32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73, p=<.001). 
건강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운동적 기능 점수에
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99±0.42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80±0.45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29, p=.001). 심리적 기능 점
수에서는 대상자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04±0.40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81±0.43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01, p=<.001). 
영양적 기능 점수에서 대상자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2.92±0.45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76±0.42
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62, 
p=.009). 건강관리효능감 점수에서 대상자가 본인이 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00±0.38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87±0.35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51, p=.01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중 신
체자기효능감 점수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21±0.36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3.08±0.37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59, p=.010).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에서는 대상자가 본인이 건강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04±0.43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
우 2.91±0.40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3.91, p=<.001). 대상자의 활력 점수에서는 대
상자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86±0.48점
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3.64±0.55점보다 높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92, p=.004)(Table 3).

3.2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20명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

타난 운동 수행 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
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3.7
살이었으며, 대상자들 중 45.0%는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었고, 62.7%가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41.3%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80.9%가 체중감량의 경험이 있
고, 건강상태로 인해 일상생활(24.5%)이나 학업(21.8%)
에 방해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에서는 건강자기
효능감 점수가 2.93점이며, 신체자기효능감 점수는 3.16
점이었다. 건강자기효능감면에서 볼 때, 다양한 전공을 
하는 여대생들의 건강자기효능감 점수가 평균 2.77점
[25]과 남녀 대학생들의 건강 자기효능감이 2.64점[28]
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기효능감에서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자기
효능감 점수는 3.16점으로 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
감이 2.73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1]의 결과에 비해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여대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이 3.35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2]의 결과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자
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신체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학생의 자기효능
감 점수가 3.42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29]와 간호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이 3.52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30]에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간호학생의 운동수행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

123

Table 4. Differences of the Score of Self Efficacy of Health, Self Efficacy of Body, Self-esteem and Vitality 
according to the Thinking about Health  of Subjects                                       (N=220)

Variables Categories
Yes

 (n=138)
No

(n=82) t p
Mean±SD

Self efficacy

   Self efficacy of health 2.99±0.36 2.81±0.32 3.73 <.001*

Motor function 2.99±0.42 2.80±0.45 3.29 .001*

Psychological function 3.04±0.40 2.81±0.43 4.01 <.001*

Nutritional function 2.92±0.45 2.76±0.42 2.62 .009*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3.00±0.38 2.87±0.35 2.51 .013*

   Self efficacy of body 3.21±0.36 3.08±0.37 2.59 .010*

Self-esteem 3.04±0.43 2.91±0.40 3.91 <.001*

Vitality 3.86±0.48 3.64±0.55 2.92 .004*

*p<.05; SD: Standard d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29]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29][30]에서 제시한 지속적인 운동프로그램등
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94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15][16][30]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3.06~3.14점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30], 병원에서 임상간호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아존중감이 3.48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16], 그리고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가 3.66
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5]의 결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으로 동일
한 선행연구[15]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자가의 경우 일반적 정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문제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활력 점수는 3,78점이었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활력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다.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자기조
절력이 높은 군의 활력 평균 점수가 3,48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23]나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균 활력 점수가 3.47점인 선행연
구[22], 그리고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의 활력 점수가 3.22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20]의 결과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활력 점
수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활력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났듯이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이 20대였고 대상자의 40% 이상이 운
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중 운동을 하는 경우 건강자기효
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운동적 기능, 정신적 기능, 영
양적 기능 및 건강관리효능감 모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건강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에서도 보여주듯이 운동과 
정신적 건강[14], 그리고 영양과 건강관리에 대한 효능감
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활력점수가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20][22][23]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운동전보다 운동 후 활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선
행연구[20][22]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의 경우 활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활력 점수
가 높았다는 선행연구[2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신
체활동 즉 운동을 하면 활력이 증가한다[23]는 것을 뒷받
침해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가 높은 상태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1][2][5] 학생
들에게 신체운동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효능감 점수 중 건강자기효능감과 신체자기효
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레스가 많은 대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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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선행연구[25]나, 신체활동을 하는 여대생의 신체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선행연구[12]의 결과에서 보여주
듯이 자신의 건강과 자기효능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
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활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
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병원간호사의 경우 직장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린다는 결과[16]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
고 운동을 하게 되면 활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23][24]의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으로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자기효능감 중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력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
기효능감 중 건강자기효능감과 신체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 및 활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20명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

타난 운동 수행 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운동을 하는 경우 
건강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영역인 
운동적 기능, 정신적 기능, 영양적 기능 및 건강관리효능
감 모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활력점수가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자기효능감과 신체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은 운동을 하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음으로써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활력이 높음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제시된 
운동의 효과를 응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부
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갖고 있는 간
호학생들의 운동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대상자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신체적 운동등과 같은 프로
그램 개발하고 적용한다. 또한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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